
‘펩타이드 보충제’의 코로나19 치료 가능성 확인
 - ‘아펠린’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로 침투하기 위한 수용체와 결합해 분해시켜

 - 오창명 교수팀, 「QJM: 국제의학저널」에 논문 게재…전임상시험 진행 예정

▲ (왼쪽부터) 의생명공학과 오창명 교수와 박지원 석사과정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신종 변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지스트(광주

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연구진이 펩타이드 보충제를 통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발견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폐 세포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결합하는 체내 수용체를 펩타

이드인 ‘아펠린13(Apelin-13)’이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으로, 향후 실험

용 쥐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전임상시험이 성공할 경우 새로운 코로나19 치료 방

법으로서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SARS-CoV-2 발병기전에서 폐에서 제안된 아펠린의 유익한 역할에 대한 개요: ACE2와 

사스바이러스의 스파이크는 세포내 함입이 되면 감염을 유도한다. 아펠린은 수용체인 APJ와 결합한다. 

이 결합체는 ACE2와 스파이크의 결합을 차단함으로서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스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인체 내에 있는 단백질인 ACE2

를 수용체로 이용해 폐 세포 내로 진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ACE2: 안지오텐신 전환효소2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로, 폐 상피세포, 혈관 내
피 세포, 기도 상피세포, 폐의 대식 세포 표면, 장내에서도 다양하게 발현되며, 바이러스의 결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아펠린은 심장, 폐 및 기타 말초 기관의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 관여하며 77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펩타이드로, 그 중에서 피로글루탐산 형태의 ‘아펠린

-13’이 ACE2와 결합하여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스트 의생명공학과 오창명 교수 연구팀은 인간 폐 세포주를 실험에 사용해 폐 세

포 내에서 아펠린-13이 ACE2에 직접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실질적인 코로

나19의 치료 타깃으로 아펠린의 역할을 실험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실험으로 증

명했다.

▲ 인간 폐세포주에서 ACE2와 Apelin의 공동 국소화(colocalization). ACE2와 아펠린이 친화적이고 

직접적인 결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 Dapi (청색):핵 염색, ACE2 (녹색), Apelin (적색), Merge (황색)

먼저 연구팀은 사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를 삽입한 유사 바이러스(슈도 바이러스)에 

인간 폐 세포주를 감염시키고 아펠린을 농도별(0, 2, 5, 10마이크로몰(µM))로 주입

한 뒤 스파이크 단백질의 발현량을 확인했다. 그 결과 아펠린-13을 주입하지 않은 

그룹보다 10마이크로몰(µM)을 주입한 세포주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80% 적게 발

현된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아펠린이 제거된 실험용 쥐의 폐 조직을 이용한 기존 연구의 공공 데이터

를 활용해 추가적인 전사체 분석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아펠린이 제거된 그룹에

서 폐염증 및 발암의 매개체인 유전자들이 증가했다. 

또한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의 폐 부검 데이터를 활용한 

전사체 분석에서는 아펠린 발현량이 많은 그룹이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면역 반

응 유전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사망자 중 바이러스의 양이 높은 그룹에서의 섬유증 바이오마커들 하향조절 

(네모칸이 마커 유전자)

또한 사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 24명(남14·여10)의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 양이 많은 환자 그룹에서 아펠린의 발현 수치가 약 1.5배 더 높았으

며, 폐섬유증 형성과 관련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실험 및 분석 결과는 아펠린이 존재할 때에 면역과 염증 반응이 개선되는 것

을 기대할 수 있으며, 바이러스의 양이 많아졌을 때 아펠린에 의한 보호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창명 교수는 “전사체 분석과 여러 실험데이터들을 통해 아펠린이 코로나19의 감

염을 억제하고 감염으로 인한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현재 준비 중인 전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획기적인 코로나19 치료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스트 오창명 교수팀이 수행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원 공동연구프로젝트, 한국연

구재단 우수신진연구사업 및 지스트 생명의과학융합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

으며, 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QJM: 국제의학저널(An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cine)>에 2022년 10월 6일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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